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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선배 대법관님,그리

고 법원 가족 여러분!

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

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.

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,대법관으로

서 감당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

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

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.

특히 이번 대법관 임명과정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이

사법부에 보내는 애정과 기대가 매우 크고,반면에 저

의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

니다.

저는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사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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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체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,당사자들의

심정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,그리고 헌법과 법률

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용기라

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제가 그러한 덕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,

실천해 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,법관으로서의 자세를

가다듬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에게 부여한 책무

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그래서 국민들로부터

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일에 일

조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.

그리고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오늘부터 임기를 마치

는 그 날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재판

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

있는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것처럼,종교와 성별,연

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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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

소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.

저의 이 각오와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정 어린

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.

그 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과 귀중한 시간

을 내어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

감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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